
한국타이어, 백혈병 발병 공장으로
금산공장 하청 권모씨 산업재해 인정 … 벤젠 함유 유기용제 취급

근로복지공단이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하청기업 직원을 산업재해 대상자로 인정했다.

한국타이어 공동대책위에 따르면, 2010년 급성림프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한국타이어 금산공장

사내하청기업 직원 권모(54.여)씨가 낸 산재요양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대전지부가 6월14일 업무상 질병이

라는 판정을 내리고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다.

권씨는 1996년 입사해 14년 동안 가류공정과 수리작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타이어 운반 및 수리를 담당해왔

던 것으로 알려졌다.

한국타이어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“한국타이어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는 백혈병, 유기용제 중독,

재생불량성 빈혈 등을 앓고 있거나 숨진 하청기업 직원 등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”면서 “금산공장에

서 백혈병 환자가 확인된 것은 처음”이라고 주장했다.

이어 “권씨는 <한솔>이라 불리는 벤젠(Benzene)이 함유된 유기용제를 취급하면서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

됐고 이로 인해 발병했다”면서 “1979년 준공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만 나타나던 백혈병 피해자가 1996년

준공된 금산공장에서 처음으로 발생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”고 말했다.

한국타이어 공동대책위는 앞으로 민주노총 대전본부에 <한국타이어 산재피해 상담 및 고발센터>를 설치하

고 산재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원할 예정이며, 민주노총 법률원의 도움을 받아 법률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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